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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광범위하

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의 강도와 방식은 사회 구성

원에게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다. 특히 폭염, 집중호우,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주거환경의 물리적 조건

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중첩된 집단에게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IPCC,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RS-2025-00563381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거 조건과 사

회적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

다.

한국의 반지하 및 옥탑방은 기후변화에 구조적으로 취

약한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다. 반지하 주택은 지면보다 낮

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침수, 역류, 결로와 같은 피해

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옥탑방은 단열과 차양이 부족하

여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다. 이러한 주거 형태의 취약성

은 평상시에도 생활의 불편과 위험을 동반하지만, 기후재

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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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disaster damage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among residents living in 
vulnerable housing, particularly semi-basement and rooftop dwellings. It also explores whether this relationship differs according to length of 
residence and whether perceived housing vulnerability acts as a mediating factor.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259 residents of 
semi-basement and rooftop hous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hierarchical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is with bootstrapping. The findings show that residents of vulnerable housing reported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climate change, with heat waves and heavy rainfall perceived as the most significant threats to their living environment. Experience with 
climate-related damage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the impacts of heavy rainfall, whil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for other weather ev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heavy rainfall impacts also varied according to 
residence duration, appearing only among long-term residents who had lived in the same housing for five years or more. This suggests that 
accumulated residential experience strengthens the connection between disaster experience and risk perception. In addition, perceived housing 
vulnerabil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heavy rainfall impacts. In particular, awareness 
of the need for inspection and repairs related to water leakage and floodi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risk perce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imate adaptation policies for vulnerable housing should address not only physical improvements but also residents’ 
perceptions of housing vulnerability. The results further highlight climate change perception as a context-dependent construct shaped by lived 
residential experience.

………………………………………………………………………………………………………………………
키워드 : 취약거처, 기후변화 인식, 피해경험, 주거환경 취약성

Keywords : Vulnerable Housing, Climate Change Perception, Damage Experience, Housing Vulnerability

………………………………………………………………………………………………………………………



김석경․신수영․김소연․이은주

84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42 No.7 (Serial No.453) July 2026

수 사고는 기후변화가 취약거처 거주자에게 미치는 위험

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취약거처를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연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주거환경의 물리적 성능 평가나 제도적·정책적 대

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기후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실제

로 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어떠한 경험과 맥락 속에

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개인의 기후 대응 

행동과 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를 보다 심각한 위험으

로 인식할수록 기후 적응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van Valkengoed, Perlaviciute, & Steg, 

2022). 이러한 점에서 취약거처 거주자가 기후 위험을 어

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기후 관련 재난 대

응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반지하 및 옥탑방 등 취약거처 거주자

를 대상으로, 기후재난 피해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변화 체감도와 

기상현상별 주거환경 영향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피해경

험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

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피해경험과 위험 인식 간의 관계

에서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이

를 통해 취약거처 거주자의 위험 인식 형성 과정을 파악

함으로써, 기후 적응 정책이 물리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거주자의 인식 수준과 거주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

로 설계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반지하 및 옥탑방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반지하와 옥탑방은 현행 최저주거

기준의 구조·성능·환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대표적

인 취약거처 유형으로(Jo & Kim, 2024), 구조적으로 침수, 

결로,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다. 반지

하 주택은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심각한 주택

난을 해소하기 위해 형성된 수도권 특유의 주거형태로, 

전국 반지하 주택의 9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Statistics Korea, 2025). 조사 대상자의 98.3%(293명)가 서

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북구(13.1%), 은평

구(10.7%), 양천구(8.7%), 서대문구(7.0%), 강남구(7.0%) 순

으로 분포하였다. 서울시는 2022년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KRIHS, 

2022), 취약거처의 기후재난 취약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공간적 범위라 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 역시 서울 지

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연구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

하였다(Han, Lim, & Lee, 2023; Eum & Kim, 2024).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

지 6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

감도와 위험 인식, 기후재난 피해경험, 현재 거주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주기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요 인식 관련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Table 1> 참조).

Category Variables Items Scale

Climate 
change 

perception

Overall climate change awareness 1 5-point 
Likert

Housing impact by weather event 
(heat wave, heavy rain, cold 
wave, typhoon, heavy snow)

5 5-point 
Likert

Climate 
disaster 
damage

Damage experience (past 2 years) 1 Yes/No
Type of damage (multiple 
response) 7 Nominal

Perceived 
housing 

vulnerability
Need for housing repair (16 
items) 16 5-point 

Likert

Residence 
characteristics

Housing type, residence duration, 
tenure type 3 Nominal/R

atio
Socio-

demographic
Gender, age, household size, 
income source 4 Nominal/R

atio

Table 1. Survey instrument composition

본 연구는 기후재난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위험 인식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되, 이 관계가 거주

자의 주거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검토

한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피해경험이라 하더라도 현재 거

주지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위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피해경험과 위험 인식 간의 관계

에서 현재 거주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매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분석은 기술통계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후변화 인식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한 후, 집단 간 비교 

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검

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절 효과는 위계적 회귀분

석을 통해 통제변수, 주효과,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는 Hayes(2018)의 절차에 

따라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하였으며,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을 산출하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2.1 취약거처의 기후변화 취약성

반지하 및 옥탑방과 같은 취약거처는 구조적으로 폭염, 

폭우, 한파 등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물리

적 조건은 거주자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도록 만들며, 동일한 기후 현상이라 하더라도 주거환

경의 취약성에 따라 피해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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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거처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Han, Lim, & 

Lee(2023)은 홍수취약성지수(FVI)를 활용하여 서울시 개별 

반지하 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분석하면서, 건물의 물리적 

특성(건축연도, 구조, 지반고 등)에 기인한 물리적 취약성

과 거주자의 대피 역량, 정보 접근성 등에 기인한 사회적 

대응력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취약거처의 기후재

난 대응이 건물의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인

식과 역량에 의해서도 좌우됨을 시사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Li & Kim(2025)은 영국의 기후적응 

주거규제를 검토하면서, 환기와 단열이 불량한 취약주거

에서 기후재해의 영향이 집중되며, 건물의 물리적 대책과 

함께 ‘거주자 실천(resident practice)’이 기후적응의 핵

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거주자 실천이란 재해에 대한 

대비, 대응, 회복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Han, Lim, & 

Lee(2023)이 제시한 ‘사회적 대응력’과 맥락을 같이한

다.

이러한 논의는 취약거처의 기후적응이 물리적 개선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주자의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요구됨을 시사한다.

2.2 기후재난 피해경험과 위험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개인이 기후변화의 영향

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 판

단이다(van der Linden, 2015; Weber, 2016). 이러한 위험 

인식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수준에 의해 형성

되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생활환경과 경험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IPCC, 2022).

국내에서 취약거처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물리적·공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지하 

주택의 홍수 취약성 평가(Eum & Kim, 2024; Han, Lim, & 

Lee, 2023), 침수 영향요인의 공간적 분포 분석(Choi, 

2025), 지하층 주택 밀집지역과 침수위기지역의 상관관계 

연구(Lim & Jeong, 2025)등이 수행되었으나, 취약거처 거

주자의 기후재난 피해경험이나 위험 인식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주목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외에서는 기후재난 피해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

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Whitmarsh(2008)는 영국의 홍수 피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홍수 경험이 지역적 홍수 위험 인식을 강화하

며, 이러한 경험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 Howe et al.(2013)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

로 기상이변 경험과 기후변화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한 직접 경험이 기후변화의 현실성

을 인식하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Spence et al.(2011)

은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홍수 피해 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식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인식

이 완화 및 적응 행동 의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기후재난 피해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취약거처의 물리적·공간적 취약성

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거주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룬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 연구는 피해경험과 

위험 인식의 관계를 다수 분석하였으나, 주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취약거처라는 특정 주거 맥락

에서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취약거처 거주자의 

경우,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이고 누적된 경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거처의 

물리적 특성상 동일한 기후재난이라도 피해 정도가 크고 

회복이 어려우며,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수록 기후변화의 

위험을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거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해경

험과 위험 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3 거주기간의 조절 효과

동일한 기후재난을 경험하더라도, 해당 주거환경에 얼

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 그 경험이 위험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장소에 장기간 거주하며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을 형성하였을 때, 환경 위험에 대

한 인식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onaiuto, Breakwell 

& Cano(2002)은 장소애착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의 환경 문제

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반면, Scannell & 

Gifford(2010)는 장소애착이 환경보전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거주기간이 단순히 노출 기간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

성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취약거처의 맥락에서 장기 거주는 장소애착의 

형성보다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비자발적 체류의 성격

이 강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거주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며, 열악한 환경임에도 경제적 이유로 이주가 어려워 

거주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Ha, 2022; Jeong & Song, 

2025). 이 경우 장기 거주자는 반복적인 기후재난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현 거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합되어, 피해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식으로 전

환되는 효과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2.4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의 매개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경험이 위

험 인식으로 직접 이어지기보다는, 중간에 매개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로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이 있다.

보호동기이론은 개인이 위협에 대응하는 행동을 결정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Rogers(1975)가 제

안하고 Grothmann & Patt(2005)가 기후변화 적응 맥락으

로 확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적응 행동은 위

협 평가와 대처 평가를 통해 형성된다. 이 중 위협 평가

는 ‘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가’와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Grothmann & 

Patt(2005)는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위협 평가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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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기후재난 피해를 경험한 개인이 ‘나에게 이 

위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내 집이 여전히 기후재난에 취약한지’를 재인식할 필

요가 생긴다. 그리고 만약 여전히 자신의 주거환경이 기

후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이 위험이 ‘나에게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위협 평가로 이어진다. 즉 피해경

험은 주거환경의 취약성을 재인식하게 만들고, 이러한 인

식이 기후변화를 보다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매개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을 '현 주

거환경에서 폭우 등 기상현상에 대비하여 누수 및 침수 

원인의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

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보호동기이론의 위협 평가 중 '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는 

지표로, 거주자가 현재 주거환경의 기후재난 취약성을 어

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한다.

Kim et al.(2025)은 반지하 주택 및 옥탑방 거주자를 대

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취약거처 거주

자의 기후변화 인식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하여, 보호동기이론의 

위협 평가 개념에 기초하여 피해경험이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을 매개로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검토하고자 한다.

2.5 연구 모형 및 가설

앞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재난 피해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거주기간의 조절 효과와 주거

환경 취약성 인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연구모형(Figure 1) 및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변

화 위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기후재난 피해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 기후재난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위험 인식 간의 

관계는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3.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변화 인식 분석 결과

3.1 분석 개요 및 방법

본 장에서는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기후

재난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후변화 인식 수준

을 파악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시작으로, 피해경험과 위험 

인식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단계적 분석 절차로 구성하

였다.

주요 분석 변수는 기후재난 피해경험, 기후변화 위험 

인식, 거주기간, 그리고 현재 거주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다.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현상

으로 인한 주거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기후

변화 위험 인식은 최근 10년간 기후 변화가 심화되었다

고 체감하는 정도와, 기상 현상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서의 생활에 미치는 불편과 위험에 대해 거주자가 인지

한 수준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태도나 의

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생활 경험을 통해 형성

된 기후 변화의 체감과 주거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

는 지표이다. 거주기간은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거환경의 취약성 인식

은 현 주택에서 폭우 등 기상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누수 

및 침수 원인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먼저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위험 인식 간의 기

본적인 관계를 검증한 후, 이 관계가 거주기간에 따라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

일한 피해경험이라 하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 경

험이 위험 인식 형성에 미치는 조건적 차이(조절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경험과 위험 인식 간의 관

계에서 거주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매개적으로 작

용할 가능성(매개 효과)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피해경험이 

위험 인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은 기술통계,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 및 조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

증에는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의 

해석은 통계적 유의성뿐 아니라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

과 경향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0명(50.2%), 여성 128명(49.4%)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평균 62.5세(SD=13.8)로, 60대 이상이 175

명(68.1%)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57명(22.2%), 20~30대 

25명(9.7%) 순이었다.

거주위치는 반지하 거주자가 241명(93.1%)으로 대다수

를 차지하였고, 옥탑방 거주자는 18명(6.9%)이었다.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8.4년(SD=8.9)이며, 5년 이

상 장기 거주자가 124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 수는 평균 1.5명(SD=0.9)으로 1인 가구가 167명

(65.0%)으로 가장 많았다.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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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 84명(32.6%), 자가 57명

(22.1%) 순이었다.

최근 2년간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없음’ 153명

(59.5%), ‘있음’ 104명(40.5%)으로, 약 40%의 응답자가 

기후재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Item n %

Gender
Male 130 50.2

Female 128 49.4

Age

20-30s 25 9.7

40-50s 57 22.2

60s and older 175 68.1

Housing Type
Semi-basement 241 93.1

Rooftop 18 6.9

Residence Duration

Less than 3 years 79 31.2

3-5 years 50 19.8

5 years or more 124 49.0

Household Size

1 person 167 65.0

2 persons 63 24.5

3 or more 27 10.5

Housing Tenure

Owner-occupied 57 22.1

Jeonse (lump-sum deposit) 84 32.6

Monthly rent with deposit 108 41.9

Monthly rent/Free/Other 9 3.5

Damage Experience
No 153 59.5

Yes 104 4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59)

3.3 기후변화 체감도 및 기상현상별 주거환경 영향 인식

전반적인 기후변화 체감도는 평균 4.62점(SD=0.72)으로 

매우 높았다(<Table 3> 참조). 91.9%가 기후변화가 심해졌

다고 응답하였다. 기상현상별 주거환경 영향 인식1)은 반

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50, 

898.70) = 91.21, p < .001, η²p = .262.). Bonferroni 사후

검정 결과, 폭염(M=3.95)과 폭우(M=3.85)가 한파(M=2.98), 

태풍(M=2.82), 폭설(M=2.78)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모두 

p<.001), 폭염과 폭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취약거처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반지하는 지면 아래에 위치하여 침수와 습기에 취약하고 

환기가 불량하여 폭우와 폭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옥탑방 역시 최상층에 위치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단열이 

부족하여 폭염에 취약하다. 반면 한파, 폭설, 태풍은 난방 등

으로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고, 서울 지역 특성상 발생 빈

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체감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1) 기후현상별 주거환경 영향 인식은 응답자에게 폭염, 폭우, 한

파, 태풍, 폭설의 기상현상별로 현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힘들다/

불편하다/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 측정하였다.

Item M(SD) Homogeneous Group
Climate change perception 4.62(0.72) -

N: 91.9% responded “Worsened” (4 points or higher)

Housing impact by weather events

Heatwave 3.95(1.22) A
Heavy rainfall 3.85(1.29) A
Cold wave 2.98(1.30) B
Typhoon 2.82(1.24) B
Heavy snowfall 2.78(1.26) B

F(3.50, 898.70)=91.21, p<.001, η²p = .262

a. All items were measur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b. Homogeneous groups are based on Bonferroni post hoc test 
results;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3. Perceived climate change and housing impact

by weather events (N=258)

3.4 기후재난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인식의 관계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기후변화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기후변화 

체감도는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34, p=.733). 기상현상별 영향 인식에서는 폭우 영향 

인식이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M=4.21)이 없는 집단

(M=3.6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90, p<.001), 태풍 영

향 인식도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M=3.04)이 없는 집단

(M=2.6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33, p<.05). 반면 폭염, 

한파, 폭설 영향 인식은 피해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폭우와 태풍 영향 인식에서 피해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취약거처 거주자들이 경험하는 기후

재난 피해가 주로 침수, 누수 등 수해(水害)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Variable
Non-experienced 

(n=153)
Experienced

(n=104) t
M(SD) M(SD)

Climate change 
perception 4.63(0.75) 4.60(0.68) 0.34

Heatwave impact 
perception 3.84(1.30) 4.10(1.10) -1.73

Heavy rain impact 
perception 3.61(1.33) 4.21(1.13) -3.90**

*

Cold wave impact 
perception 2.90(1.32) 3.11(1.27) -1.24

Typhoon impact 
perception 2.67(1.19) 3.04(1.28) -2.33*

Heavy snow impact 
perception 2.72(1.29) 2.88(1.22) -1.02

*p<.05, ***p<.001

Table 4. Differences in climate change perception by 

experience of damage

3.5 거주기간에 따른 피해경험 영향의 차이

앞선 분석에서 폭염과 폭우가 다른 기상현상에 비해 

취약거처 거주자의 주거환경 영향 인식이 높았으며,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상현상은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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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태풍이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침수, 누수 등 주

거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피해경험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폭우 영향 인식에 주목하여 거주

기간에 따른 피해경험 영향 차이를 분석하였다.

피해경험과 폭우 영향 인식 간의 관계가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Table 5> 참조). 거주기간은 중앙값(5년)을 기준

으로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모형1에서 성

별, 연령, 거주위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2에서 

피해경험과 거주기간을 투입한 결과, 피해경험이 폭우 영

향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0.51, p<.01), 

설명력이 4.6% 증가하였다.

모형3에서 피해경험과 거주기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B=0.76, p<.05). 이

는 피해경험과 폭우 영향 인식 간의 관계가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장기거

주자(5년 이상)의 경우 피해경험이 폭우 영향 인식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0.77, p=.001), 단기거주자(5

년 미만)의 경우 피해경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B=0.31, p=.151).

즉, 동일한 피해경험이라도 취약거처에 오래 거주한 사

람일수록 폭우의 주거환경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면

서 축적된 경험이 기후재난 피해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SE) B(SE) B(SE)
(Constant) 3.57(0.13)*** 3.26(0.17)*** 3.39(0.17)***

Gender
(Female=1) 0.61(0.16)*** 0.57(0.16)*** 0.53(0.16)**

Age
(20-30s=1) 0.16(0.28) 0.25(0.28) 0.27(0.27)

Age
(40-50s=1) -0.11(0.19) -0.04(0.19) -0.02(0.19)

Housing Type 
(Rooftop=1) 0.11(0.32) 0.05(0.31) 0.16(0.31)

Damage Experience
(Yes=1) 0.51(0.16)** 0.06(0.24)

Residence Duration
(5years more=1) 0.21(0.16) -0.05(0.19)

Damage Experience 
× Residence Duration 0.76(0.30)*

R² .059 .105 .129
ΔR² .046 .024

F 3.86** 4.79*** 5.14***

*p<.05, **p<.01, ***p<.001

Table 5.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damage experience by 

residence dur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N=259)

3.6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의 매개적 역할

피해경험과 폭우 영향 인식 간의 관계가 주거환경 취

약성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

의 절차에 따라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

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사용한 ‘폭우(침수) 대비 

주거보수 필요성 인식’은 폭우 등 강우성 기상현상에 대

비하여 현 거주환경에서 누수 및 침수의 원인 점검과 보

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

분석 결과(<Table 6> 참조), 피해경험은 폭우 영향 인식

에 유의한 총효과를 보였다(c=0.61, p<.001). 피해경험은 

주거보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a=0.72, p<.001), 주거보수 필요성 인식은 폭우 영향 인식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0.29, p<.001). 매개변수

를 투입한 후에도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c'=0.41, 

p<.01), 총효과에 비해 감소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

과,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a×b=0.21, 95% CI [0.090, 

0.357]). 이는 피해경험과 폭우 영향 인식 간 관계의 

34.4%가 주거보수 필요성 인식을 통해 매개됨을 의미하

며,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폭우 영향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재 거주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B SE p / 95% CI

Total Effect (c) 0.61 0.16 <.001***

Damage experience →
Need for housing repair (a) 0.72 0.19 <.001***

Need for housing repair →
Heavy rain impact (b) 0.29 0.05 <.001***

Direct Effect (c') 0.41 0.15 .009**

Indirect Effect (a×b) 0.21 - [0.090, 0.357]

Mediation Ratio 34.4%
**p<.01, ***p<.001

Table 6. Mediation of housing repair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heavy rain 

impact(N=257)

4. 논    의

본 연구는 반지하 및 옥탑방 등 취약거처 거주자를 대

상으로, 기후재난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인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가 거주기간과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

였다. 특히 기후변화 인식을 단일한 태도나 인식 수준으

로 파악하기보다, 피해경험과 주거 맥락이 결합된 과정 

2) 해당 변수는 설문도구에 포함된 '현 주택에서 기상현상에 대

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수 항목'에 대한 문항군을 바탕으로 구성

되었다. 해당 문항군은 안전성, 실내환경, 주거비용, 근린환경 및 

실외환경의 5개 군,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보수의 필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 및 역류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항목으로 해석되는 '누수 및 침수의 원인 점검 및 보수 필

요성'에 대한 응답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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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형성되는 인식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

후변화 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재난이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취약거처 

거주자에게는 현재의 주거생활과 직결된 위험으로 인식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폭염과 폭우에 대한 인식이 

다른 기상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취약거처의 구조적 특성이 기후변화 인식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인식이 기상현상의 물리적 강도 자체보

다, 일상적인 주거 경험과의 접점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폭염의 경우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폭염 피해가 침수와 달리 물리적 흔

적이 남지 않아 명확한 '피해'로 인식되기 어렵거나, 취약

거처 거주자 대부분이 폭염의 영향을 이미 높게 인식하

고 있어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

다. 태풍의 경우 피해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나(t=-2.33, p<.05), 효과 크기가 폭우에 비해 작았다. 이

는 취약거처에서 태풍 피해가 주로 강풍 자체보다는 동

반 강우로 인한 침수와 연관되어 있어, 폭우 피해 경험과 

중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재난 피해가 주로 수해(水害) 중

심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동일한 기후재난 피해경험이라 하더라

도 거주기간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간 동일한 취약거처에 거주한 

집단에서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인식 간의 관련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기후재난 피해가 일회적 사건

으로 인식되기보다 반복 가능한 주거 위험으로 해석될 

때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기후변

화 인식이 단기적 사건 반응이라기보다는, 시간의 축 속

에서 축적된 주거 경험과 결합되어 형성되는 인식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폭우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인식 간의 

관계에서, 현재 주거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폭우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주거환경의 누수 및 침수에 대한 점검·보

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다시 기

후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후재난 피해경험이 곧바로 기후변화 인식

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나, 현재 거주환경의 상태를 재평

가하는 인식 과정과 결합되면서 위험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주거환경의 물리적 

취약성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접근을 보

완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취약거처의 기후 적

응 논의는 물리적 성능 개선이나 제도 설계에 국한되기

보다,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

후 적응 정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수용성과 실효성

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한 연령

의 효과 크기는 다른 변수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별 주거환경 조건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젊은 연령층(20-30대, 40-50대)은 고령층(60대 이

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20-30대 39.4만원, 40-50대 32.1만원 vs 60대 이상 21.7만

원, p<.05),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연령 자체의 효과가 

주거환경 조건에 의해 상쇄되어 작은 효과 크기로 나타

났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기후변

화 인식과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은 설문을 통한 주관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물리적 위험 수준과의 차이

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매개변수로 사용한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은 단일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확장이 필요

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인식 변화의 시간적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

변화 인식을 피해경험과 주거 맥락의 결합된 결과로 해

석함으로써, 기후변화 인식 연구의 분석 틀을 확장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

를 활용하여 기후재난 경험과 인식 변화의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취약 주거유형을 포함한 비교 

분석을 통해 기후 적응 정책 설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후

재난 피해경험과 기후변화 인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거처 거주자의 기후변화 체감도는 매우 높았

으며(평균 4.62점), 기상현상 중 폭염과 폭우가 주거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인식되었다. 이는 취약거처

의 구조적 특성이 특정 기상현상에 대한 위험 인식을 선

택적으로 강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후재난 피해경험은 폭우 및 태풍 영향 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거주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경험

이 반복 가능한 주거 위험으로 인식될 때 기후변화 인식

에 더 강하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셋째, 피해경험과 폭우 영향 인식 간의 관계에서 주거

환경 취약성 인식(주거보수 필요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피해경험이 위험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 거주환경에 대한 재평가가 중요한 연결 고리로 작용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거처 대상 기후 적응 정책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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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후 적응 지원은 물리적 

시설 개선과 함께 거주자의 위험 인식 수준과 주거환경 

평가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재난 

피해 이후의 복구 지원은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거

주자가 주거환경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점검·보

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체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거주자의 경우 누적된 경험이 위험 인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거주 이력을 고려한 차별화

된 정보 제공과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인식 변화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기 어렵고, 주거환경 취약성 인식

이 제한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종단적 자료와 다양한 취약 주거유형을 포함한 

비교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의 주거 취약성 완화를 

위한 보다 정교한 실증적 근거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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